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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5 천 5 백만 명이 넘는 사람이 치매를 경험하고 있으며, 앞으로 25 년 

동안 그 수는 특히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주로 저소득·중간소득 국가)에서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를 경험하는 이, 정책 전문가, 시민사회가 수십 

년간 활발한 옹호 활동을 벌이고 임상과 학술 연구도 축적되어 왔지만, 널리 

보급되면서도 효과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비용 효율적인 치료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러한 부족은 글로벌 사우스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대규모로 확산 가능한 대안적 접근이 필요하다. 

 

전 세계의 역학 및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전 생애에 걸친 뇌건강 모니터링과 조기 

발견을 점점 더 중시함에 따라,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인지 변화를 진단받은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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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와 함께 더 오래 살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의 삶의 

경험을 중심에 두고, 치매를 단순히 생의학적 현상으로만 보지 않으며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비약물적 접근은 유망한 이점을 제공한다. 특히 예술 기반 개입(arts-

based intervention: 예술을 활용한 프로그램이나 예술활동을 활용한 개입), 

그중에서도 춤과 음악은 뇌건강을 증진하고 위험을 완화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결속을 촉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수평적 참여를 보여주며, 치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점차 인정받고 있다. 

 

Magda Kaczmarska, MFA & ACE-CPT, 는 무용가이자 연구자이며, 춤을 뇌 건강을 

위한 촉매로 확산하는 데 앞장서는 옹호자이다. Kaczmarska 는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UCSF)의 글로벌 뇌건강연구소(Global Brain Health 

Institute, GBHI)에서 Atlantic Fellow for Equity in Brain Health 로 일하고 있다. 

GBHI 는 UCSF 와 Trinity College Dublin 이 공동 운영하는 기관으로, 형평성에 

기반한 접근을 통해 교육 증진, 정책 변화, 증거 기반 개입 개발을 추진하여 전 세계 

치매의 규모와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Atlantic Fellow for Equity in Brain 

Health 는 혁신적인 훈련과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받으며, 뇌건강, 리더십, 치매 예방 

분야에서 세계적 차세대 리더로서 활동한다. Kaczmarska 는 무용가로서의 20 년 

경험과 전임상 신경약리학 연구에서의 10 년 경험을 바탕으로, 예술과 건강을 

결합한 개입의 혁신, 설계, 실행을 이끌어오고 있으며, 특히 알츠하이머병 및 관련 

치매, 뇌건강, 창의적인 나이듦(creative ageing) 영역에 집중하고 있다. 그녀는 

뉴욕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건강 비영리단체인 DanceStream Projects 를 설립하여 

대표로 활동 중이다. DanceStream Projects 는 춤과 움직임을 통해 뇌건강을 

증진하고 창의적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며, 이곳에서 그녀는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Stories in the Moment 무용 프로그램을 비롯해 여러 

수상 경력을 지닌 프로그램들을 개발했다.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은 공동 창작 

무용을 통해 노인과 치매 당사자의 뇌건강을 확장하기 위해 증거에 기반한 접근을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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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치매: 글로벌 도전에 맞서기 

 

치매는 알츠하이머병, 전두측두치매, 루이소체치매, 혈관성 치매와 같은 여러 기저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뇌기능 저하를 지칭하는 포괄적 용어이다 (WHO, 2025). 전 

세계적으로 치매 환자는 약 1 억 5 천 3 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Nichols et 

al., 2022), 의료 및 장기요양, 돌봄 제공자의 소득 상실 등을 포함한 총 비용은 

2050 년까지 미화 9 조 1,200 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 n.d.a). 이 중 비공식적이고 무급으로 제공되는 돌봄이 약 

절반을 차지하며, 매년 약 1,330 억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 n.d.a).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인구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특히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서 치매의 영향은 급격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Nandi et al., 2022; Rodriguez et al., 2008; Stephan et al., 2020). 그림 1 은 

2019 년부터 2050 년까지 국가 및 지역별 치매 발병 증가 전망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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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19 년부터 2050 년까지 국가 및 지역별 치매 발병률 증가 전망 

 

주. 2019 년부터 2050 년까지 지역별 치매 발병률 증가 전망은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 순으로 다음과 같다. 고소득 아시아 태평양(53%), 서유럽(74%), 중유럽(82%), 

동유럽(92%), 고소득 북미(102%), 오스트랄라시아(128%), 남부 라틴아메리카(131%), 

카리브해(155%),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부(185%), 동아시아(200%), 열대 

라틴아메리카(207%), 남아시아(209%), 동남아시아(238%), 중부 

라틴아메리카(239%), 중앙아시아(244%), 안데스 라틴아메리카(250%), 

오세아니아(288%),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부(332%),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서부(348%),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부(357%), 북아프리카 및 중동(367%) (Nichols 

et al., 2022). Adapted from “Estimation of the Global Prevalence of Dementia in 

2019 and Forecasted Prevalence in 2050: An Analysis for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 2019,” by E. Nichols, J. D. Stein- metz, S. E. Vollset, K. Fukutaki, J. 

Chalek, F. Abd-Allah, A. Abdoli, A. Abualhasan, E. Abu-Gharbieh, T. T. Akram, H. Al 

Hamad, F. Alahdab, F. M. Alanezi, V. Alipour, S. Almustanyir, H. Amu, I. Ansari, J. 

Arabloo, T. Ashraf, … T. Vos, 2022, Lancet Public Health, 7(2), p. e117 

(https://doi.org/10.1016/S2468-2667(21)00249-8). CC BY 4.0. 

 

a 고소득 아시아 태평양 b 서유럽 c 고소득 북미 d 동남아시아 e 중부 라틴아메리카 f 

안데스 라틴아메리카 g 오세아니아 h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서부 i 북아프리카 및 

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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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 세계 경제와 사람들의 건강, 삶의 질에 미치는 현재와 예상 영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질환완화 치료법(disease-modifying treatments)은 효능과 

접근성에서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여러 약물이 

승인되었으며 (Alzheimer’s Association, 2023), 최근 승인된 

아두카누맙(aducanumab)과 레카네맙(lecanemab)은 뇌의 베타아밀로이드 반(beta-

amyloid plaques)을 줄여 알츠하이머병의 기저 생물학적 과정을 표적으로 한다. 

이러한 약물은 의학적 진전을 보여주지만,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경도인지장애(MCI) 또는 경도 치매 환자에게만 해당되며, 다른 유형의 치매나 

인지·기능 저하가 더 진행된 환자에게는 효과가 크지 않다 (Alzheimer’s Association, 

2023; Korczyn & Grinberg, 2024; van Dyck et al., 2023; Woloshin & Kesselheim, 

2022). 그 결과, 알츠하이머병 진단자의 8%–17%만이 현재 임상시험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Pittock et al., 2023). 또한 이러한 약물은 아밀로이드 관련 영상 

이상(ARIA)과 같은 부작용 위험이 있으며 (Alzheimer’s Association, 2023; Korczyn & 

Grinberg, 2024; van Dyck et al., 2023; Woloshin & Kesselheim, 2022), 장기적 

영향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특히 인종·민족적 다양성을 가진 집단은 치매 관련 

임상시험에서 여전히 충분히 대표되지 못하고 있다 (Franzen et al., 2022). 21 년에 

걸쳐 다양한 치매 질환완화 치료의 전 세계 분포를 검토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총 

3,467 건의 임상시험이 74 개국에서 진행되었는데, 그 중 88.4%는 고소득 국가에서, 

11.6%는 신흥경제국에서 수행되었다 (Llibre-Guerra et al., 2023). 전 세계 

연구자들이 질환완화 연구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생애 전반에 걸친 예방, 질병 진행 지연, 삶의 질 향상을 겨냥한 비약물적 

개입은 전 세계 공동체가 치매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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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약물적·생활습관적 개입은 전 생애 뇌건강의 원천이다 

 

최근 뇌건강과 고령화 연구는, 뇌가 생애 전반에 걸쳐 변화 가능성과 가소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한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는가, 우리가 속한 

사회적·물리적 환경, 그리고 생물학적 요인은 뇌건강의 궤적에 영향을 미친다. 

 

WHO(2022)가 제시한 예방적 관점의 전 생애 뇌건강 초점과 비약물적 개입은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증가하는 요구를 충족하는 데 점점 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University College London 의 Gill Livingston 이 이끈 

2024 년 제 3 차 Lancet 치매 예방·개입·돌봄 위원회(Lancet Commission on 

dementia prevention, intervention, and care) 보고서는, 생애 전반에 걸쳐 14 가지 

위험요인에 개입할 경우 전체 치매 사례의 약 절반(45%)을 예방할 수 있음을 

보고했다 (Livingston et al., 2024). 이 14 개의 수정 가능한 위험요인에는 교육 수준, 

청력 손실 관리, 우울 관리, 외상성 뇌손상 예방, 흡연 중단, 콜레스테롤 관리, 

신체활동 참여, 당뇨 관리, 고혈압 관리, 비만 감소, 과도한 음주 회피, 사회적 고립 

완화, 대기오염 회피, 시력 상실 대처가 포함된다. 이 가운데 사회적 상호작용과 

신체활동이라는 두 가지 비약물적 접근은 치매 위험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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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은 치매 예방을 위한 가장 영향력 있는 비약물적 개입이지만, 대부분의 

고령자는 충분히 활동하지 않는다 

 

전 세계 성인의 약 30%는 권장되는 최소 신체활동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WHO, 2024). 고소득 아시아 지역(일본, 대한민국, 싱가포르)에서는 신체 비활동 

비율이 48%에 이르고, 남아시아 지역(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에서도 약 45%에 달한다. 60 세 이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신체활동 부족이 급격히 증가한다. 미국의 2023 년 보고서에 따르면, 여가시간 

신체활동에서 유산소와 근력강화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다요소 운동 권고를 충족한 

비율은 65—69 세 성인에서 17%였으나, 80 세 이상 성인에서는 7%에 불과했다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23). 

 

한편, 사회적 고립과 고독은 심각성이 커지는 공중보건 위기로, 미국의 전 

공중보건국장 Vivek Murthy 는 고독을 미국 내 ‘전염병(epidemic)’으로 규정하며 

공중보건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강조했다 (Office of the U.S. Surgeon General, 

2023). 실제로 미국의 60 세 이상 성인의 약 43%가 고독을 경험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 2020). 

 

신체활동과 사회적 연결을 촉진하는 개입과 참여 방안을 찾는 것은 이러한 인구학적 

추세에 대응하는 데 핵심적이다. 다행히 연구들은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신체활동과 

사회적 연결이라도, 비록 후기 생애에 도입되더라도, 뇌건강의 궤적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의 Kait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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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aletto 연구팀은 후기 생애 신체활동이 인지예비능(cognitive reserve)을 증진하는 

기능을 탐구해왔다 (Casaletto et al., 2022). 최근 연구에서, 후기 생애에 신체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인지와 관련된 생물학적 지표인 시냅스 단백질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 참가자들의 사후 뇌조직 분석 결과, 후기 생애에 신체활동을 

한 경우 운동이 시냅스 단백질의 높은 수준과 관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뇌에 신경퇴행성 질환과 일치하는 병리가 존재한 경우에도, 기능적 인지 검사에서 

수행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활동이 뇌의 기존 병리적 

변화를 상쇄하면서 뇌의 회복탄력성을 유지하거나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Casaletto et al., 2022). 

 

또 다른 연구는 신체활동 부족을 걱정하는 노인들에게 희망적인 결과를 제시했다. 

Johns Hopkins University 연구진은 2025 년에 영국에 거주하는 약 9 만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스마트워치 형태의 활동 추적기를 착용한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주당 중등도에서 격렬한 신체활동을 단 35 분만 한 경우에도, 전혀 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 평균 4 년 추적 기간 동안 치매 발병 위험이 41%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Wanigatunga et al., 2025). 연구진은 신체활동이 늘어날수록 치매 위험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이 연구는 근력과 이동성 기준으로 ‘허약(frail)’ 

집단에 해당하는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들조차도 장기적인 뇌건강 결과에 

있어 아무런 운동도 하지 않는 것보다 어떤 형태의 운동이라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Wanigatunga et al.,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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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연결, 신체활동, 인지건강의 긴밀한 상호연결: 뇌건강을 확장하는 개입의 

기회 

 

연구에 따르면, 고독감을 느끼는 것은 전체 원인 치매 위험을 약 31%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Luchetti et al., 2024). 사회적 고립이 치매 위험에 미치는 정확한 

영향력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않지만, 위험 증가 추정치는 27%에서 

60%까지 다양하다 (A. R. Huang et al., 2023). 그러나 그 부정적 영향 자체는 

분명하다. 사회적 연결은 치매 위험과의 연관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Stony Brook 

Medicine 의 Helena Blumen 은 사회적 연결과 다양한 인지 영역의 기능 간에 

존재하는 직접적 상관관계를 밝혀내고 있다. Blumen 의 연구는 사회, 인지, 운동 

영역이 뇌건강에서 상호 강화되고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Blumen 의 연구는 사회적 연결 부족이 신체활동과 이동성 감소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2024 년 Frontiers in Public Health 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Blumen 은 Rush Memory and Aging Project 에 참여한 1,931 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기저선부터 평균 4.8 년간의 추적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고독감과 신체활동 

간의 연관성이 혼인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Pollak et al., 2024a). 배우자를 

잃고 고독감을 호소한 고령자는 신체활동이 감소했으며, 이 감소 폭은 해마다 더 

커졌다 (Pollak et al., 2024a). 같은 연구팀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사회적 연결의 

지표인 유형적 지원 수준이 높은 노인이 단순 보행뿐 아니라 복합 보행(보행 중 

다중과제를 수행하는, 실생활과 유사한 보행 상황)에서도 보행 보존 능력이 더 잘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Pollak et al., 2024b). 이처럼 사회적 연결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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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고할수록 이동성 유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양한 긍정적 건강 결과와 

자립성과 연결된다. 

 

또한 고령기에 접어들수록 사회적 연결 수준은 운동 기능과 인지 기능의 동반 

저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Blumen 연구팀은 느린 보행과 주관적 

인지불편을 특징으로 하는 ‘운동인지 위험증후군(MCR)’을 연구해왔다 (Felix et al., 

2022). 이 증후군은 전 세계 지역사회 거주 고령자의 약 10%에서 나타나며,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를 예측하는 지표로 작용하여 치매 위험을 거의 두 배로 

높인다. 2022 년 Innovation in Aging 에 발표된 연구에서 Blumen 팀은, 전반적인 

사회적 지지가 강화될수록 지역사회 거주 고령자의 MCR 발생률이 33% 감소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Felix et al., 2022).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적 연결, 신체활동, 인지건강이 긴밀히 연결되어 서로를 

강화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경도인지장애(MCI)나 치매와 같은 인지 변화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고립과 고독은 흔히 나타난다. 2025 년 발표된 메타분석과 

체계적 고찰에 따르면, MCI 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38.6%, 치매를 경험하는 

사람의 42.7%가 고독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ajek & König, 2025). 사회적 

연결, 이동성, 인지건강 사이의 강력한 연관성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결과이다. 따라서 노년기에 기존의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회적 연결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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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은 심미적·신체적·사회적 이점을 균형 있게 결합해 뇌건강을 긍정적으로 확장하고 

촉진한다 

 

춤은 예술적·심미적·신체적 운동 영역을 동시에 포괄하는 독특한 활동이며, 전 세계 

다양한 공동체에서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중양식 활동으로서 춤은 여러 

인지 과제를 유산소 운동과 사회적 참여와 결합하며, 노인 (Podolski et al., 2023), 

경도인지장애(MCI)를 경험하는 이 (Chan et al., 2020; C. Huang et al., 2023),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Kaczmarska, 2023; Schroeder et al., 2023)에게 사회적 

참여의 매개로 점점 더 높이 평가되고 있다. 

 

앞 절에서 언급한 14 가지 수정 가능한 치매 위험요인 가운데 춤은 그중 7 가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신체활동 (Hwang & Braun, 2015), 

사회적 연결 (Hansen et al., 2021), 우울과 불안 관리 (Jaldin et al., 2025), 심혈관 

건강 유지 (Rodrigues-Krause et al., 2016), 콜레스테롤 조절 (Li et al., 2024), 당뇨 

관리 (Mangeri et al., 2014; Rodziewicz-Flis et al., 2023), 건강한 체중 유지 (Murrock 

& Gary, 2010; Stillman et al., 2018)이다. 

 

점점 더 많은 연구들이 춤이 뇌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다양한 

방식에서 보여주고 있다. 춤은 다층적 수준에서 운동 조절과 기능을 활성화하고, 

개인적·사회적 웰빙을 지지하며, 우울을 완화하고, 유산소 운동과 창의적 참여를 

통해 인지 기능 개선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Bisbe et al., 2020; Hackney et al., 

2015; Joung & Lee, 2019; Müller et al., 2017; Murrock & Graor, 2014; Patterson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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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8; Rehfeld et al., 2018; Vankova et al., 2014; Verghese et al., 2003; Zhu et 

al., 2018). 

 

춤은 심혈관 건강을 촉진한다. 2016 년에 발표된 한 코호트 연구는 12 년에 걸쳐 

48,390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독립적인 인구 조사 자료를 통합해 분석한 결과, 

중등도 강도의 춤이 걷기보다 심혈관질환 위험 감소와 더 강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Merom et al., 2016). 뇌는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혈액 공급의 20%를 

소비할 정도로 고도로 혈관화되어 있고 (Cipolla, 2009), 혈관성 치매는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흔한 치매 유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 n.d.b), 춤은 뇌혈관 및 순환 건강을 증진하는 유익한 활동이 될 수 

있다. 

 

춤은 정신을 예리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등도 유산소 춤에 참여하는 

노인은 같은 연령대이지만 춤을 추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뇌의 기억을 

지지하는 영역에서 더 활발한 신경 네트워크 활동을 보인다. Rutgers University 의 

2021 년 연구에서 20 주간의 유산소 춤 개입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참가자들은 알츠하이머병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영역 중 하나인 내측 측두엽 

네트워크의 연결성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fMRI 를 통해 보여주었다 (Sinha 

et al., 2021). 참가자들은 또한 춤 개입 이후 기능적 변화를 보고했으며, 여기에는 

언어적 회상 능력 향상과 학습한 정보를 새로운 과제에 적용하는 능력의 향상이 

포함되었다 (Sinha et al., 2021). 스페인의 Marta Bisbe 가 수행한 연구에서도, 

경도인지장애(MCI)를 경험하는 이에게 안무된 춤을 적용했을 때 다중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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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보다 언어 기억 수행이 더 크게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Bisbe et al., 

2020). 

 

춤은 기분과 신경 동조성을 향상시킨다. 체코의 한 요양 공동체에서 3 개월간 춤 

수업에 참여한 노인들은 기분이 크게 개선되어 항우울제 사용을 줄이거나 중단할 

정도였다 (Vankova et al., 2014). 춤은 거울 반응(mirroring)을 유도하며, 이는 공감과 

관련된 뇌 영역이 동시적으로 활성화되는 결과를 낳는다 (Ellingsen et al., 2020). 

 

춤은 협응력과 민첩성을 높인다. Joe Verghese 가 2006 년에 수행한 노인 사회댄스 

참여자의 이동성 연구에 따르면, 춤을 추는 노인은 춤을 추지 않는 동년배보다 보행 

능력이 더 뛰어났다. 즉, 더 빠르고 일관된 보행 속도, 더 큰 보폭, 더 긴 단하지 지지 

시간을 보였으며, 근력 수준이 동일한 경우에도 이러한 차이가 나타났다 (Verghese, 

2006). 

 

뉴욕에 기반을 둔 예술·건강 비영리단체인 DanceStream Projects 와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의 동료 연구자들은 지역사회 파트너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증거 기반 연구를 실제에 적용함으로써 노인들이 뇌건강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왔다. 그림 2 는 Every Body Moves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프로그램은 춤의 요소를 활용하여 뇌건강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거주 고령자들에게 자신감·사회적 연결·창의적 표현을 기르도록 설계된 춤·피트니스 

프로그램이다. Every Body Moves 는 춤이 뇌건강의 여러 영역을 촉진한다는 최신 

연구를 토대로 운동 구성과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이 협업은 Univers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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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fornia San Francisco 의 기억·고령화 센터의 지역사회 아웃리치 프로그램인 

Creative Minds 의 일환으로 제공되며, 치매 발생 위험이 높은 노인과 지역의 

임상의·연구자 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뇌건강 리터러시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림 2 

Every Body Moves 프로그램 참가자들 

 

 

 

주. Every Body Moves 는 Magda Kaczmarska 가 노인의 뇌건강 증진을 위해 설계한 

댄스 프로그램이다. 사진은 2023 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MNC Inspiring 

Success 의 고령화 및 장애 서비스(Healthy Aging and Disability Services, HADS) 

부서가 주최한 수업 장면을 보여준다. By Gloria A. Aguirre. 

 

이러한 개입 프로그램은 고령자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다양한 노인 

공동체와 함께 일한 지난 20 년간의 경험을 통해, 나는 춤이 노인들의 신체활동 참여 



15 
 

동기를 강하게 자극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는 실증적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실제로 노인의 약 85%는 최소 신체활동 권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23), 춤은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공동체 참여를 촉진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다양한 

노인들이 선호하는 신체활동으로 자주 언급된다 (Harrison et al., 2020). 

DanceStream Projects 가 제공하는 춤 및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다른 신체활동에 

대한 동기가 낮을 때조차 노인 및 치매를 경험하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춤에 

참여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 이러한 현상은 참가자들뿐 아니라 노인 센터, 성인 

주간보호센터, 지원주거시설의 운영자, 그리고 돌봄 파트너들 사이에서도 일관되게 

관찰된다. 

 

춤이 지닌 다면적 이점은 The Economist 의 프리랜서 편집자이자 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 이 발간한 2023 년 세계 알츠하이머 보고서의 수석 저자인 

Simon Long 이 잘 묘사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음악과 춤이 인지와 기억을 돕는 데 얼마나 강력한지에 늘 놀란다…만약 치매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에서 새로운 활동을 설계해야 한다면, 그 활동에는 

사교, 의사소통, 두뇌 활용, 유산소 운동이 포함될 것이다. 다시 말해, 그 

활동은 춤과 매우 비슷할 것이다. (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 202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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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은 역량을 키우고 다른 유익한 활동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면서, 뇌건강 악화를 

완화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유망하다 

 

비약물적 접근이 치매 당사자와 돌봄 제공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이 주목받으면서, 예술이 뇌의 구조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탐구하는 연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Magsamen & Ross, 2023; Sun 

et al., 2022). 이러한 흐름은 공중보건 지침에 반영되었으며, 예술이 치매 예방과 

고령자 및 치매 당사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을 규명하는 추가 연구를 

촉진했다. 2017 년 Lancet Commission 보고서에서 Gill Livingston 은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고 즐거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가설을 강조했다 (Livingston et al., 2017, p. 2702). 이러한 

사회적 참여의 이점은 “개인이 신체적·사회적 환경과 다시 연결되고, 자존감을 

지지하며,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신경 연결을 형성하고, 역할의 연속성, 삶의 목적, 

인간성, 자기 정체성, 의미 형성을 촉진하는 것”을 포함한다 (Livingston et al., 2017, 

pp. 2702–2703). 

 

예술을 활용한 건강 접근은 인류 문명의 초기부터 존재해왔다 (Fancourt, 2017). 

최근에는 이러한 영역이 인간의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서 상호 융합성과 상호성을 

지닌다는 점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어, WHO 는 2019 년부터 

예술이 건강에 미치는 역할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Fancourt & Finn, 2019), 

Jameel Arts and Health Lab 과 협력하여 Lancet Global Series 를 통해 예술이 

건강의 여러 영역에 미치는 다양한 효과를 탐구하고 보고하고 있다 (WHO,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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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이 노인과 치매 당사자의 헬시 에이징과 웰빙을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은 

주요 학술지와 대중 저널에서 점점 더 많이 보고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는,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간호대학의 Julene Johnson 이 주도하고 

연구한 합창 프로그램 Community of Voices (Johnson et al., 2020), 그리고 

뉴욕대학교 의과대학의 Mary Mittelman 이 운영하는 치매포용 합창단 The 

Unforgettables (Mittelman & Papayannopoulou, 2018)이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Ann Basting 의 TimeSlips 프로그램 (Vigliotti et al., 2019)과 Memory Ensemble 

(Dunford et al., 2017) 같은 협력적 연극 활동이 있다. 

 

이러한 접근을 특징짓는 점은 단순히 질병 완화에 그치지 않고, 개인 차원과 더불어 

사회 속에서의 개인의 위치까지 포괄하는 전체적 관점에서 건강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프로그램은 모두 협력적이고 상호작용적인 방식을 활용하여,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교류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도록 도전하게 한다. 

춤은 이러한 맥락에서 협력적 창의성, 공동체, 뇌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능숙하게 

균형 잡는 예술 형태이다. 

 

춤은 결핍의 관점에서 벗어나 주체성·호기심·목적의 관점으로 전환시킨다 

 

앞서 논의했듯 춤은 뇌건강의 여러 측면을 향상시키지만, 동시에 삶의 목적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삶의 의미와 목적 의식은 치매 위험 감소와 같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점차 널리 인식되고 있다. 영국에서 수행된 

최근의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 연구는 개인을 5 년간 추적하여 삶의 목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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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의식을 평가했는데, 의미 의식 점수가 한 점 높아질 때마다 전체 원인 치매 

위험이 3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utin et al., 2023). 다른 연구에서도 삶의 

목적 의식이 뇌졸중 이후 더 나은 회복 결과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심혈관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Kim et al., 2019; Koizumi et al., 

2008). 

 

점진적 만성질환으로서 치매는 표현 방식과 표현 능력의 변화를 동반할 수 있으며,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증상뿐만 아니라 낙인과 다층적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다. 이는 그들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공동체와 연결감을 느끼는 

능력을 저해한다. 치매 당사자는 공적 담론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많은 

치매 서사는 치매 경험을 단조롭게, 오직 비극으로만 묘사하며, 치매 당사자를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주체에서 배제하고 침묵 속에 놓인 존재로 만든다. 이러한 

상실과 결핍의 시각으로만 치매를 바라보는 서사는, 의도치 않게 치매 진단을 받은 

이들이 자기 주체성과 삶의 목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예술가이자 선도적인 치매 옹호자인 Mark Timmons 는 40 대 후반에 조기 발병 치매 

진단을 받은 자신의 경험과 치매를 새로 진단받은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옹호 활동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직접 이야기한 바 있다. 그는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인식하고 내면화하는 낙인을 인정하며, 이러한 낙인이 결핍 중심의 

서사를 강화해 결국 그들의 능력과 주체성에 대한 믿음을 제한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어 다음과 같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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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사회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기회를 준다. 예술 프로그램은 치매 당사자들이 자신에게 

여전히 잠재력이 있음을 깨닫도록 돕는다. 나는 치매 진단을 받기 전까지 나 

자신의 창의적 재능이 이토록 크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신경인지 

질환을 진단받은 뒤 많은 사람들이 목적의 상실감을 애도한다. 그러나 예술은 

삶의 그 페이지를 넘기고, 새로운 목적을 찾으며, 자기 이야기에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가도록 돕는다. (personal communication, 2025 년 1 월 19 일) 

 

지난 5 년간 DanceStream Projects 는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직접 

협력하고, 지역사회 춤·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과 함께 활동해왔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치매를 결핍 중심으로만 바라보는 기존 서사와는 전혀 다른 

관점을 형성하게 했다. 우리의 관점은 치매 경험이 지닌 도전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이 경험을 헤쳐 나가는 과정이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발견과 창조, 

풍부한 사유의 표현과 공존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공동체는 여전히 말할 것이 

많고, 발언할 자격이 있으며, 발언할 장을 가져야 한다. 그림 3 은 미국과 폴란드에서 

진행된 우리의 활동 일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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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tories in the Moment 프로그램 참가자들 

 

  

                             (a)                                                   (b) 

주. Magda Kaczmarska 는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뇌건강과 의미 있는 

연결을 증진하기 위해 Stories in the Moment 무용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a) 

2023 년 미국 뉴욕 퀸즈에서 열린 수업. By Nuria Rius for DanceStream 

Projects 사진; (b) 2024 년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Muzeum Śląsk 및 Dom Pomocy 

Społecznej “Przystań”과 협력하여 진행된 수업. By Dom Pomocy Społecznej 

“Przystań.” 

 

Stories in the Moment (순간의 이야기)는 춤, 즉흥, 협력적 춤 만들기를 결합하여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뇌건강, 웰빙, 연결감, 표현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이다 (DanceStream Projects, n.d.; Kaczmarska, 2022). 이 접근은 움직임 

기반의 즉흥, 내러티브, 제스처를 활용한 안무를 통해 치매 당사자와 협력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풀어내고 지역사회 내에서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참가자들은 상주 무용 예술가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움직임을 통한 

이야기꾼으로서의 능력을 발견하고 자신감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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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대면과 더불어 2020 년 이후에는 온라인으로도 운영되었으며, 

지역적·국가적·국제적 차원에서 호평을 받았다 (Being Patient, 2023; Eyewitness 

News ABC7NY, 2023; Noyale & Stamp, 2025).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400 명 

이상의 치매 당사자들이 참여했다. 치매 공동체와의 협력 초기부터, 당사자와 돌봄 

제공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불안에 대처하고, 기분을 전환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의적 도구를 발견하도록 이끌어 준다고 

이야기해왔다. 

 

Stories in the Moment 프로그램의 한 참가자인 Yvonne 은, 공동 창작 무용이 

자신에게 신체화된 의사소통 방식을 발견하게 하고, 움직임 기반 어휘에 대한 

인식과 주체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진단이 

결국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을 저하시킬 것임을 알고 있다. 그래서 언어치료에 

참여하는 것과 더불어 이 무용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를 얻고, 언어 능력이 변화하더라도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우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녀는 자기 신체성과 다시 연결되고, 움직임 기반 표현 도구를 

연마하는 과정 속에서, 춤을 사회적 연결, 주체성, 참여, 그리고 궁극적으로 삶의 

목적을 위한 매개로 인식하고 있다. 

 

Pia Kontos 와 Alisa Grigorovich 는 2018 년 논문에서 춤을 ‘관계적 시민성(relational 

citizenship)’의 원천으로 논의하며 이와 같은 관점을 제시했다. 그들에 따르면, 

“관계적 시민성은 자기 표현, 상호의존, 상호적 참여의 근본으로서 신체성과 

관계성을 인정하는 인권적 존재론을 시민성에 부여한다” (p. 718). 우리의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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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은 신체로부터 분리되어 고립된 것이 아니며, 뇌 역시 본질적으로 신체화되어 

있다. Kontos 와 Grigorovich 는 춤의 인지적·신경학적 이점에만 집중하기보다, 

“감각적이고 암묵적인 지식과 표현” (p. 720)이 공유된 신체성 틀 속에서 신체화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중심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언어적 

의사소통 접근이나 참여가 제한될 수 있는 치매 당사자의 삶에서 춤은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춤은 상호 연결, 의미 형성, 대화의 중요한 원천이 될 잠재력을 

지닌다. Kontos 와 Grigorovich 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인지 손상의 맥락에서, 신체성이 세계와 타인과 관계 맺는 주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춤은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춤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정서, 상호적 

참여를 위한 독특한 매체를 제공하며, 이는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적 시민성을 심층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2018, p. 720)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춤을 통해 새로운 서사를 쓰고, 관점을 전환하며, 

사회적 변화를 촉진하기 

 

춤은 매우 사회적인 활동으로, 전 연령대에서 전반적 건강과 웰빙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점점 더 권장되고 있다. 치매를 경험하는 이와 노인과 함께 일하면서, 

우리는 함께 춤을 추는 것이 그들에게 소속감을 주고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자신 안에서 새로운 기술을 발견하고 

동시에 타인과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는 과정은, 자기 확신과 주체성, 관계적 

공동체를 키워갈 수 있는 풍요롭고 환영받는 환경을 만들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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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DanceStream Projects 연구팀은 혼합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Stories in the 

Moment 무용 프로그램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것이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50 세 이상)과 돌봄 제공자(주당 최소 8 시간 이상 돌봄 제공)의 소속감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Kaczmarska et al., 2025). 3 개월간 주 1 회 참여한 

결과, 참가자들은 전반적 웰빙의 향상, 불안과 고독의 감소, 더 강한 소속감을 

보고했다. 

 

춤 개입 이후 진행된 포커스 그룹에서 한 참가자는, 프로그램 참여 후 불안이 

줄어들었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했다. 나는 불안이 많고 쉽게 기피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수업에서는 나 자신이나 불안에 지배당하지 않으려고 했다. 

다른 춤들을 함께하려면 극복해야 했고, 그래서 아이디어도 내보려고 했다. 

 

참가자들은 자신 안에서 새로운 능력을 발견하는 경험을 보고했다. 한 참가자는 “이 

프로그램은 내가 몰랐던 다양한 감정, 움직임, 그리고 내 안에 있던 것들을 끌어냈다. 

춤 동작을 시도해보는 것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참가자들은 

치매를 경험하는 사람들과 연결되고 서로에 대해 배워가는 과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한 참가자는 “함께 모여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것은 정말 짜릿한 

경험이었다…뭔가 아주 특별한 것을 얻고 돌아가는 느낌이었다”고 설명했다. 

 

돌봄 제공자들도 자신들이 프로그램에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얻었는지에 놀라움을 

표현했다. 한 돌봄 제공자는 (치매를 경험하고 있는) 부모를 위해 프로그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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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했지만 결국 자신을 위해 남게 되었다며 “가장 큰 영향은 정서적인 것이었다. 

우리를 열어주었다…[치매와 함께하는 삶]은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데…이 경험은 그 

반대였다. 기쁨이 있었고, 그 감정이 이어져…일주일 내내 지속되었다”고 말했다. 

 

쇠퇴의 관점에서 벗어나 지속적 성장과 자기실현의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동 

창작 무용이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이점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가능성과 

호기심의 시각으로 관점을 바꾸면 새로운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고, 이는 더 큰 

동기를 만들어내며 건강·웰빙·번영에 대한 강조를 강화한다. 질환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큰 영향을 미친다. 한 참가자는 3 개월간의 

협력적 춤 활동 이후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는 진단에 짓눌려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나아졌다. 질환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졌다.” 

 

이와 같은 관점의 변화는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춤에 투자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자체가 된다. 치매 당사자들을 위한 협력적 춤의 공유 공간을 만들 때, 

우리는 희망, 주체성, 자신감, 새롭게 형성된 상호의존감,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심어줄 수 있다. 이는 강하게 울림을 준다. 한 참가자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하나 됨의 경험은 정말 특별했다”고 표현했다 (Kaczmarska et al., 2025). 

 

공동 창작 무용이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개인에게 협력적 공간을 제공하여 혜택을 

주는 만큼, 이 접근은 더 넓은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의미도 지닌다. 이는 치매 

당사자의 인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조치를 궁극적으로, 그리고 바람직하게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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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새로운 서사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춤을 

치매를 경험하는 이에게 “해주는 것(to)”이나 “위해주는 것(for)”이 아니라, 서로 

“함께(with)” 하는 것으로 인식할 때, 이는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관점을 수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함께 치매를 경험하는 이의 

뜻이 담겨진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고, 치매 경험을 단편적이고 결핍 중심으로 잘못 

묘사하는 서사를 전환하며, 모든 치매 당사자가 존엄과 주체성,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회의 일원으로 깊이 통합되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가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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